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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나나의의  미미흡흡한한  점점이이라라도도  있있을을세세라라  

언제인가 경애하는 동지께서 현대적인 대중승마봉사기지로 훌륭히 

일떠선 미림승마구락부를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시원하게 탁 트인 벌판에 모래주로와 잔디주로, 청석도로들이 쭉쭉 뻗어

있는 모습윾 볼수록 장관이였다. 

이윽고 주로옆의 건물들과 주로들을 일별하시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잔디주로와 청석도로사이에 물도랑을 쭉 내주어야 하겠다고 이르

시였다. 

그러시면서 지금의 잔디주로는 장마철 같윾 때에 비가 많이 오면 물이 

흘러들게 되여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시여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야외관람대지붕을 가리키시면서 

건물들의 처마끝에서 떨어지는 락수물이 주로에 흘러들지 않게 하기 위한 

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거듭 이르시였다. 

이처럼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들이 리용하게 될 승마봉사

기지에 조금이라도 미흡한 점이 있을세라 그리도 마음쓰시며 최상의 수준

에서 완성하도록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